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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30일                                          대통령 발언록

송도 신도시 투자유치 관련 CEO접견 다과회

우리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 계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겠

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게일 회장님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예감을 가졌습니다. 자신감 있고 

활력 있는 인사 말씀을 해줬는데 그 느낌이 송도신도시의 앞날을 예고, 상

징하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경제인들에

게 여러분이 한국의 안정성이나 가능성에 대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 현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입

니다. 확실할 때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에 투자할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근거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송도신도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

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포스코는 한국에서 모두들 불가능

하다고 했던 철강회사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 계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저는 송도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낼 것

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게일사와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신화의 주인공

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앞으로 더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미래의 성패가 이 사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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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송도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개월간 모색과정을 거쳤고, 이제 방향을 

확실히 잡고 한 방향으로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에는 국내적으로 반기업적 국

민정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경제개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국민적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9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외환위기

를 겪으면서 기업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인 개방을 통

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

다. 참여정부 5년 기간 동안 일부 남아 있는 노사문제라든지 기업하기 불

편한 장애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행사가 성공하기 바랍

니다. 또한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훗날 큰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